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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문제 


더 크다 


사랑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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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머리 위에 떠 있는 하 늘 을 관 찰 하는 수 준 이었습니다. 다시 말씀 드리면 지 금 은 너무 
상 식 적 인 사 실 인 지 구 는 둥 글 다 거나 우 주 에 떠 있다는 생 각 을 전혀 하지 못할 때 라 는 말씀 

타 고 라 스 가 지 구 는 둥 글 다 고 주 장 하였지만 대 
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 보 이 기 에는 편 편 하 


기 때 문 입니다. 당연 ~ AT? 주 에 ㅁ 
E 


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! 


그러면 어떻게 읍 기 기 자 는 하 나 님 께서 ' 땅 을 ( 지 구 를) 아무것도 없는 곳 ( 우 주 ) 에 매 다 
시며 ( 떠 있게 하 시 며 )' 라고 쓸 수 있었던 것 일 까 요 ? 지 구 는 둥 글 다 는 것은 물 론 이 고 우주 
에 떠 있다는 개 념 조차 없는 시 대 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인가요? 

답 은 매우 간 단 합 니다. 그것은 하 나 님 께 서 이 천지 만 물 을 창 조 하 셨 기 때 문 입니다. 하 
나 님 께서 만 드 셨 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읍 기 기 자 에게 영 감 을 주셔서 쓰게 하 
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 었 습니다. 


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! 


우리 인 생 들 은 이 땅 에서 우주 끝 을 보기 위해 애 를 씀 니 다. 모든 과 학 적 인 방 법 과 첨 
단 기 술 을 사 용 하 여 우주 끝 을 관 찰 하 고 다 다 르기 위해 노 력 을 합니다. 하지만 현 재 까 지 의 
과 학 기 술 과 방 법 으 로는 우주 끝 을 관 찰 하거나 다다를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하 나 님 께서는 
우주 끝 에 서 우 리 가 살고 있는 지 구 를 바라 보실 수 있는 능 력 이 있 으 시 다는 것을 믿 으 시 
기 바랍니다. 우리 인 간 들 이 가지고 있는 시 야 와는 다른 방 향 에서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 
이신 것 입 니다. 

하 나 님 께서는 우주 끝 , 아니 우주 밖에 거 하 시 면 서 도 동시에 점 하 나 보다 더 작은 이 
지 구 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 람 을 살 피 시 는 하 나 님 이신 것을 꼭 믿 으 시기 바랍니다. 하 
나 님 께서는 시 간 과 공 간 을 초 월 하 시 는 하 나 님 이시기 때문에 우주 밖에도 계실 수 있으실 
뿐 아니라 이 지구 상 에 도 거 하 시 는 분 이 십니다. 우 주 와 같이 광활한 공 간 에 도 계실 수 있 
으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 람 의 마 음 에도 찾아와 거 하 실 수 있는 하 나 님 이심을 꼭 믿 으 시 


기 바랍니다. 


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 생 들 은 과 학 기 술 이 아무리 발 전 하 여 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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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게 나 아 가 야 할 것 입 니다. 아 직 까지도 과 학 의 힘 으로 풀지 못하고 기 술 의 발 전 으 로 도 ㅎ 
결 하 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 문 입 니다. 


기독교 신앙 


=o 


은 을 배 척 하 거나 불 필 요 하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 학 기 술 의 발전 
다 더 위 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 나 님 이 시 라 고 말 씀 을 드리는 것 입니다. 다시 한 


HK 


말 씀 을 번 말씀 
을 드리지만 성 경 은 과 학 책 이 아니라 하 나 님 을 계 시 하시는 하 나 님 의 말 씀 인 것을 꼭 기억 
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 경 을 읽을 때 우 리 는 과 학 의 뒷 받 침 이 되 는 가 에 대한 
관 심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 경 을 통해서 하 나 님 을 만날까? 어떻게 하면 하 나 님 의 뜻 을 깨 달 
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하 나 님 의 말 씀 에 순 종 하며 살 아 갈 까 ? 에 대한 관 심 을 더욱 기울 
여야 할 것 입니다. 


